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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2019.03.18.(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난 2월 18일(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청와대 앞 광장에서 로

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미래의 법률

가로 양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에 전문성 있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87.15%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정

상적인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35%까지 하락했으며 정원대비 초시합격

률이 초기 70% 이상 수준에서 제7기는 56.40%까지 급격히 하락해 학생들은 

위기감 고조, 학교는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옴에 따라 변시학원화, 변시낭

인 양산, 변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학습한 결과 특성화과목 및 선택과목에 대

한 교육이 붕괴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

득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법전원 원장단은 이번 사태가 변호사시험이 합격자 정원을 통제하는 방

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

생한 것임을 통감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법전원 교육

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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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의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지난 2017. 12. 12. 개정·시행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

학원(이하 ‘법전원’이라고 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

여야 하고, 이 경우 법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0조 제1항),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우리 협의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일관되게 “변호사시험은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법

률가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혀 왔습니다. 특히, 법전원 학사관리 현황(유급, 미수료, 탈락), 응시자 수의 

증가, 로스쿨 변호사 취업 현황, 응시자의 실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8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인원이 응시인원 대비 60%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타당합니다. (장기적

으로는 응시자대비 75% 이상이 바람직함.) 

그동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을 준수하지 않고 전년 대비 소수만 합격시키는 안

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방법 심의 회의가 법무부 의제 상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합격자 수 줄이기에만 급급한 법조 기득권 챙기기에 거수

로 결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전원 교육의 황폐

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전원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

해야 하고, 법전원협의회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하지 말고, 진정으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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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의서

1. 요약

1)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자격시험 방식이 아니라 입학정원 대비 75% 이

상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합격방식으로 운영되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급속하

게 하락과 초시 당초 87.15%에서 49.35%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

호사시험의 초기 응시인원이 2,000여 명 수준에서 제8기는 3,300명 수준으로 증

가한 것과 초시합격률이 정원대비 제1기 72.55%에서 제7기 56.40%로 하락한 것

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전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대비 합격률 하락: 제1회 87.15%→제7회 49.35%, 총 37.8% 하락
* 정원대비 초시합격률 하락: 제1회 72.55% →제7회 56.40%

가)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에서 법전원 제도 도입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전원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7회 변시 응시자의 49.35%밖에 합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변시과목으로만 쏠림현상, 특성화·선택과목의 유명무실, 실무수습·

국제화 프로그램 참여 기피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나) 법무부는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누적 합격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누적 

합격률 80% 이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입학생 대부분이 합

격하는 쉬운 시험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는 법전원을 졸업한 다음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이후의 

최종 합격률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도 석사학위 취득 이전에 유급하거나, 졸업시험에

서 탈락한 학생들의 숫자를 제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시 응시 전까지 법전원생들

의 경쟁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입학 전 10,500여 명 이상 법전원에 지원해서 입학전형을 통해 2,000명이 합격하며, 3

년 과정을 통해 약 20%의 유급·졸업시험 탈락자 발생, 최종 석사 취득 후 약 80% 

수준에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이 87.15%(1기)에서 69.8%(7기)

로 하락한 점은 법무부 변시관리위원회의 운영이 법전원의 교육을 통한 양성 안착보

다 법조기득권 보호만 생각하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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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제1기 입학자 1,996명, 합격자 1,451명(72.70%)
제7기 입학자 2,084명, 합격자 1,128명(54.13%)으로 하락

*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 제1기 응시자 1,665명, 합격자 1,451명(87.15%)
제7기 응시자 1,616명, 합격자 1,128명(69.80%)으로 하락

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 당시 법전원의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법전원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변호사시

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

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법조인 배출인원이 감소된 점, 로스쿨 변호사 취업률이 

90% 이상으로 높은 점, 교육을 통한 자격시험인 의사고시 등 합격률이 약 95% 이상

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규 법조인 배출인원 감소(사법연수원 출신 포함):
2012년 2,481명→2017년 1,834명, 647명(26%) 감소

* 연도별 취업률: 4기(90.3%), 5기(91.5%), 6기(90.0%)
* 2018년 국가고시 합격률: 95.0%(의사), 94.9%(치과의사), 95.7%(한의사)

라) 법전원 제도의 도입 이후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성적기준 및 졸업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실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가 상승하였

으며, 과락을 면하고 종전의 합격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변호사시험

에 불합격한 자의 수 또한 1,600여 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

험 응시자의 실력수준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 불합격자 대폭 증가 : 제1회 214명→제7회 1,641명, 1,427명(7.7배) 증가
* 응시자 실력수준 향상
- 합격기준 점수 대폭 상승 : 제1회 720.46점→제7회 881.9점, 161.44점 상승
-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 매년 증가 : 제1회 21명→제6회 1,148명, 1,127명 (54.6배) 증가

마) 정부는 다양한 인재 양성, 신체적ㆍ경제적 취약자 배려,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로 전국 

법전원에 대하여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전형 및 지역균형인재 전형 등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사람들

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지역균형인재 선발 대상자들의 다수가 유급을 하거나 졸업시

험에 탈락하여 법전원 입학자 대비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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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교 지역인재 입학생 148명 중 제7회 변시 합격인원 57명(38.5%), 1개교 미파악
* 2018년 제7회 전체 변시합격률 49.35%임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음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통로만 확대되었을 뿐,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대한 대책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위 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람들 중 매년 불합격자가 많아져 사회진

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위 입학전형의 도입 취지를 전혀 반영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전

형과 지역균형인재 전형 등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별전형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 전국 소재 법전원 기준 : 2016년 제5회 54.4%, 2017년 제6회 39.7%
- 지방 소재 법전원 기준 : 2016년 제5회 35.0%, 2017년 제6회 28.9%

바) 법조직역 이외 교육을 통한 양성 직역의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견지에서도 변호사시

험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구체적 검토내용

1)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문제점

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지속적 하락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심의’에서 법전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전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

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의 경우 무난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하여‘원칙적으로 입

학 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심

의를 거쳐 전년도 합격인원,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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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도별 변호사시험 응시, 합격 현황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응시자
(전년대비
증가)

1,665명 2,046명
(+381명)

2,292명
(+246명)

2,561명
(+269명)

2,864명
(+303명)

3,110명
(+246명)

3,240명
(+130명)

합격자
(응시자
기준)
(전년대비
증가)

1,451명
(87.15%)

1,538명
(75.17%)
(+87명)

1,550명
(67.63%)
(+12명)

1,565명
(61.11%)
(+15명)

1,581명
(55.20%)
(+16명)

1,600명
(51.45%)
(+19명)

1,599명
(49.35%)
(-1명)

불합격자
(전년대비
증가)

214명
(12.85%)

508명
(24.83%)
(+294명)

742명
(32.37%)
(+234명)

996명
(38.89%)
(+254명)

1,283명
(44.80%)
(+287명)

1,510명
(48.55%)
(+227명)

1,641명
(50.65%)
(+131명)

합격기준
점수
(1,660
만점)

720.46점 762.03점 793.70점 838.50점 862.37점 889.91점 881.90점

   위와 같은 통계에 비추어볼 때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방식을 자격

시험이 아닌 정원제 합격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응시자 대비 합격률의 지속적 하락으

로 이어져 법전원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1기 합격률 87.15% → 제7기 합격률 49.35%)

나) 초시 합격률의 지속적인 하락 

   초시 합격률과 관련해서는 ① 실제 입학인원 대비 초시 합격률, ② 입학 정원(2,000명) 

대비 초시 합격률, ③ 초시응시자 대비 초시합격률로 구분하며 합격률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 입학인원 대비 초시 합격률은 1~2기는 70% 수준이었지만, 7기에는 54.13%

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입학정원 대비 초시합격률의 경우 1기~3기까지는 70%의 합격률

을 보였으나, 7기에는 56.40%로 하락하였으며, 초시 응시자 대비 초시합격률 또한 1~2

기는 80%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7기에는 69.8%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초시 합격률 자료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실 입학인원(명) 1,996 2,104 2,093 2,092 2,099 2,072 2,084

입학정원(명)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초시 응시자(명) 1,665 1,829 1,816 1,635 1,666 1,632 1,616

초시 합격인원(명) 1,451 1,477 1,395 1,222 1,212 1,186 1,128
실 입학인원 대비
초시 합격률(%) 72.70 70.20 66.65 58.41 57.74 57.24 54.13

입학정원 대비
초시 합격률(%) 72.55 73.85 69.75 61.10 60.60 59.30 56.40

초시응시자 대비 합격률(%) 87.15 80.80 76.81 74.74 72.75 72.43 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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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 취지 몰각 우려

   변호사시험법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법전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법전원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변호사시험은 법전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법률

가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마

땅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러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합격자 수보다 1명 적게 결정하는 정원제 방식

을 취함으로써, 법전원의 교육이 수험 위주로 이루어져서 향후 법전원 교육과정이 파

행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 당시 전문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국제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

한 목적으로 고안된 학교별 특성화·선택과목 및 국외 로스쿨과의 교환 프로그램 등

은 변호사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어 법전원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년 폐강 및 

수강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단기적으로는 응시자대비 60% 이상, 장기적으로는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전원 재학생들은 특성화 과목이나 선택과목

을 수강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국외 로스쿨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사법시험 체제에서 법과대학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사교육이 장악하게 된 점, 오랜 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해 고시낭

인이 양산된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

회가 당초 설계하였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법전원

에서 다시금 사교육이 과열되고 변시낭인을 양산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전원의 도입취지에 부

합하고, 향후 법전원 제도의 발전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과 입학정원 비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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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전원 입학기수별 정원 및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합계
입학정원(명)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4,000

석사학위
취득자(누적,명)

1,835 1,960 1,948 1,938 1,957 1,845 1,614 13,097

합격자(누적, 명) 1,672 1,729 1,703 1,624 1,586 1,442 1,128 10,884

누적합격률(%) 91.12 88.21 87.42 83.80 81.04 78.16 69.86 83.10

정원대비
합격률(%)

83.60 86.45 85.15 81.20 79.30 72.10 56.40 77.74

   

   법무부는 통계자료를 발표하며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이 80% 이상이라고 발

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 입학생 대부분이 합격하는 

쉬운 시험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는 법전원을 졸업한 다음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이후의 최종 합격률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도 석사

학위 취득 이전에 유급하거나, 졸업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숫자를 제외한 것입니

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입학정원 대비 누적 합격률은 77%로 더 낮아집니다.

2)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가) 법조인 수급 상황과 로스쿨 변호사의 취업 사항을 적절히 고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법

전원의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동법 제7조 제1항), 법전원 제도 도입 당시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최근법조인 수급상황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 826 786 509 356 234 171 117

변호사
시험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1,538
(75.17)

1,550
(67.63)

1,565
(61.11)

1,581
(55.20)

1,600
(51.45)

1,599
(49.35)

1,998
(60.00)

탈락자 214 508 742 996 1,283 1,510 1,641 1,332

법조인 배출 계 2,481 2,364 2,336 2,074 1,937 1,834 1,770 2,115



 - 9 -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간과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였으

며, 최근 2년 연속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합한 신규 법조인

이 2000명 미만으로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변호사 취업률을 보면 90%에 달하며, 변호사 합격만 결정되면 취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10%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연도별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구분 ′15년(4기) ′16년(5기) ′17년(6기) 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 1,581 1,600 4,746

취업대상자 1,540 1,502 1,396 4,438

취업자 1,390 1,375 1,256 4,021

취업률(%) 90.3 91.5 90.0 90.6

   법무부는 향후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와 로스쿨생 취업을 감안하여 매년 신규 배출되

는 법조인의 수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하게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나)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실력 수준 향상 고려

(i) 법전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법전원 제도의 도입 이후 전국 25개의 법전원 및 법전원협의회는 법전원 입학전형에

서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을 통해 법전원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확보하여, 장래 법조인으로서 우수한 자질 및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 제41차 법학교육위원회 개최(「법전원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이행점검 기준 확정」,
‘16.10.1 교육부 보도자료)
- 정량평가 비중 강화(1단계 전형 실질반영률 기준 6:4 비율 준수)
- 정성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자기소개서 관련 기재금지 사항 사전 고지  

(ii) 법전원 내의 학사 기준 및 졸업 요건 강화

   또한 법전원 교육과정 내에서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응시의 전제 요건이 되는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강화하여 

법전원 재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과 소양을 충실히 함양하지 

아니하고는 법전원을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2013년부터 연 3회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법전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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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전국 25개의 법전원에서 출제 경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약 100여 명의 교수와 법조인이 출제합숙을 통해 각 과목에서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후 평가 및 지도 역시 충실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성적을 법전원 졸업시험과 연계하여 학사관리를 강화하

였으며, 졸업시험 탈락 인원은 초기에는 30~4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부터 현재까

지는 매년 90여 명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입학한 법전원 7기 2,134명 중 3년의 법전원 교육과정을 거치며 유급

된 인원은 80명, 법전원 교육과정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에 탈락하여 수료에 머무른 

인원은 97명으로 매년 총 167여명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학사기준과 졸업요건의 강화는 법전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졸업한 

자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데에 기여하였

습니다.

(iii)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의 상승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는 문제의 난이도가 매년 동일하지 않으므로 조정된 점수를 부

여하여 정하고 있지만 환산한 점수가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0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왔으며,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는 제1회 변호사시험과 비교해볼 때 무려 

161.44점이 높아졌습니다.

[참고] 변호사시험 면과락자 현황

○ 제6회 시험의 면과락자이나 불합격자는 1,148명으로 제1회 21명보다 54.6배 증가함

구분 응시
인원

합격
점수

과락
면과락자 합격인원

면과락이나 불합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1회 1,665 720.46 193 11.6% 1,472 1,451 21 0.1%

제2회 2,046 762.03 343 16.8% 1,703 1,538 165 8.1%

제3회 2,292 793.70 342 14.9% 1,950 1,550 400 17.5%

제4회 2,561 838.50 355 13.8% 2,206 1,565 641 25.0%

제5회 2,864 862.37 412 14.4% 2,452 1,581 871 30.4%

제6회 3,110 889.91 369 11.8% 2,741 1,600 1,148 36.9%

제7회 3,240 8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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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종전의 변호사시험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실력 있는 응시자의 

다수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전원의 도입 취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일정한 

지식 및 실력을 갖춘 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합격점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변호사시험이 합격자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실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므로, 법전원의 교육과정

을 충실히 이수하여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실력을 함양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부는 다양성을 가진 인재가 법조인으로 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법전원의 학

생선발에서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전형을 두고, 일정비율은 비법학 전공자로 선발하도

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법전원에는 일정비율을 그 지방 출

신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전원법에서는 법전원 입학인원 중 신체적 또

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특별전형으로 일정비율 이상 선발할 수 있음을 명

시하여(동법 제23조 제1항, 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기존에는 모집인원의 5%를 선발

하여 왔는데, 2018년 5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7% 이상을 특

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시행령 제14조 제3항)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의거한 특별전형 선발의 확대로 인하여 법전원의 입학은 확대

됨에 반해 이들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6년 54.4%, 2017년 39.7%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자들의 합격률과 비교하여 낮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법전원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경우 합격률은 2016년 35.0%, 2017년 28.9%로 현저히 낮습니다.

* 10개교 지역인재 입학생 148명 중 제7회 변시 합격인원 57명(38.5%), 1개교 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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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합격 현황

구 분
전체 수도권 지방권

수도권/지방권
합격률 편차

초시 재시 계 초시 재시 계 초시 재시 계 초시 재시 계

16년
5회

응시자 110 37 147 56 11 67 54 26 80

합격자 70 10 80 46 6 52 24 4 28

합격률 63.6 27.0 54.4 82.1 54.5 77.6 44.4 15.4 35.0 37.7 39.1 42.6

17년
6회

응시자 117 34 151 66 9 75 51 25 76

합격자 52 8 60 34 4 38 18 4 22

합격률 44.4 23.5 39.7 51.5 44.4 50.7 35.3 16.0 28.9 16.2 28.4 21.8

   또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하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

한 법률」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전원에서 10~20%의 지역출신 인재를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여(동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동시행령 제10

조), 2015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전원에서 지역균형인재를 선발하고 있

지만,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비교했을 때 합격률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자들의 다수가 유급을 하거나 졸업시험에서 탈락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양한 인재의 양성, 신체적ㆍ경제적 취약자의 배려, 지역의 균형발

전이라는 취지로 전국 법전원에 대하여 일반전형 이외의 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

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통로는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

사시험의 합격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법전원에 입

학한 자들이 계속해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 결국 이들의 사회진출을 배려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이러한 특별전형의 도입 취지를 고려

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함으로써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라) 타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고려 

   변호사시험은 법조직역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

니다. 국내 의료직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시험의 2018년

도 합격률은 각 95.0%, 94.9%, 95.7%로, 매년 이와 비슷한 합격률을 유지하여 철저한 

자격시험으로 운영됩니다. 법조직역 이외의 전문가에 대한 자격시험제도와의 형평성

의 차원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